
P VC파이프독립조합 "가시화"
5월중 조합 승인 전망 … 예산배분·이사 관리문제 남아

PVC파이프업계의 독자적인 조합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조합분리를 두고 기존 한국프라스틱협회(대표이사 이국노)와 마찰을 빚어왔던 PVC파이프업

계가 독자적인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현재 가칭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대표이사 김홍기)과 한국프라스틱공

업협회는 PVC파이프업계의독자적인 조합설립 추진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VC파이프업계의 분리를 적극 반대해온 한국프라스틱협회가 지난 2월중순 총회 이후 PVC관조합의

독자적인 설립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간의 분리를 둘러싼 마찰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은 조합예산의 배분과 이사 관리 등 일부 문제를 두고 협의중인데 별다른 마찰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PVC관조합은 5월중순까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2 0일 이내에 정부의 승인을 얻기위

한 실무작업에 착수, 빠르면 5월말경에는 승인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PVC관조합에 참여를 보류해왔던 2 0여기업들의 참여도 가속화될 전망

이다. 

한편, PVC파이프는 기존 프라스틱조합 총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선관 단체수의계

약만 연간 6 0 0억원 규모에 이르러 조합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로인해 9 4년1 1월 PVC파이프업계가 조합분리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조합설립총회를 강행, 양측간

에 극도의 불신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PVC관조합 참여기업, 기존 프라스틱협회 잔류기

업,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기업들로 나뉘어 분란을 겪었다.

독자적인 PVC관조합의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PVC파이프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

으나, 현재 안고 있는 공급과잉과 원료난, 영세기업의 난립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후 PVC파이프업계는 자율적인 시장조절은 물론 공동의 제품개발과 유통망 확보 등 장기적

인 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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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C파이프 단체수의계약 현황 (단위 : M/T, 100만원)

1 9 9 3 1 9 9 4 증감률 1 9 9 5 (전망) 증감률구 분

수 량

금 액

3 6 , 0 0 0

3 4 , 5 6 0

3 2 , 4 1 6

3 2 , 4 2 1

▽1 0

▽6

3 2 , 0 0 0

3 2 , 0 0 0

▽8

▽1


